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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등단 이래 주로 동시대 전후 한국 사회를 그렸던 손창섭은 1959년에 발표된 첫 장편소설 『낙서족』에서 1930년대 말이라는 과거로 눈을 돌린다. 이 글은 『낙서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손창섭이 이 시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탐구한 글이다. 먼저, 『낙서족』의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 강력한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독립 운동가 아버지에 대한 주인공 박도현의 외경이라고 할 때, 이 아버지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김구와 이승만 등 이질적 요소의 이상주의적 결합으로 구성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명가 아버지가 상징하는 미분화된 이상은 민족의 단결이 가능했던 마지막 시기로서 1938년을 재현하는 동시에 주인공 도현의 미숙한 의식세계를 보여준다. 한편, 그간의 연구에서 『낙서족』의 모자 관계는 부자 관계에 비해 크게 주목되지 않았지만 기실 『낙서족』 서사의 큰 틀은 아버지-무장투쟁-중국으로의 길을 좇으려 하는 박도현이 어머니-실력양성-미국으로의 길로 인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박도현이 아버지를 떠올릴 때 일어나는 혈기가 일본인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불필요한 폭력으로 이어질 뿐이었다면, 어머니 인물들은 그를 부단히 회유하고 반성하게 하면서 그의 행로를 조정한다. 어머니들이 지향하는 실력양성론은 자본과 기독교적 지반에 의해 유지되는바, 여기에는 피치(Fitch) 가문을 비롯해 당시 실제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재중 미국인 선교사들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낙서족』은 박도현을 포함한 소년들이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맺어지는데, 이로부터 이 작품의 1938년은 엄혹한 현실로 진입함에 따라 종결되는 소년기의 끝이라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들은 조선의 희망찬 앞날을 꿈꾸며 떠나가지만, 독자들은 이들이 맞이할 암울한 미래를 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들을 통해 이미 보았다. 이들 소년은 손창섭의 소설에 빈번히 등장하는 지극히 권태로운 인간형의 전사(前史)이며, 『낙서족』의 1938년은 손창섭의 문학이 잃어버린 채로 출발했었던 생에 대한 어리석은 의욕이 가능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초록
          
        

        
          With his first novel, Nakseojok (1959), Son Chang-sop turns his attention away from depictions of contemporary post-war Korean society to the past of the late 1930s. This article analyzes Nakseojok to explore the meaning Son attaches to this period of time. First, given the prominence of protagonist Bak Do-hyeon’s reverence for his father, an independence activist who symbolizes law and order, we should note that this image of the father is composed of an idealistic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from nationalism and socialism to Kim Gu and Syngman Rhee. The undifferentiated ideal symbolized by the revolutionary father represents the late 1930s as the last period when national unity was possible, while also illustrating the immature state of Do-hyeon’s consciousness. Next, while previous studies of the novel have focused much less attention on the mother-son relationship than the father-son relationship, the novel’s narrative actually follows the process by which Do-hyeon, who seeks to pursue the path of father-armed struggle-China, is instead led onto the path of mother-personal development-USA. While the aggression that Do-hyeon feels toward his father only leads him to commit unnecessary violence against the weak, the novel’s mother characters consistently lead him to reflect and adjust his course of action. The theory of personal development in the novel has its foundations in Christianity and capital, which reflects the historical reality of American missionaries in China, such as the Fitch family, who contributed to Joseon’s independence movement. Lastly, Nakseojok ends with its youthful male characters departing for the USA through the help of their mothers. This indicates that 1938 also signifies the end of boyhood and entry into a harsh reality. The boys depart with dreams of a bright future for Joseon, but readers have already seen the gloomy future that awaits them in Son Chang-sop’s earlier short stories. These young male characters represent the past life of characters in Son’s other work who are overwhelmed by ennui. In Nakseojok, 1938 is a time when the foolish will to live, which Son Chang-sop’s literature had already lost at its outset, was still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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